이석채 CEO 사퇴에 따른 KT노동조합 입장
[bookmark: _GoBack]KT 이석채 회장이 지난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 어제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KT노동조합은 이를 지켜보면서 정권 교체 시 마다 회사의 조직 구조가 흔들리고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경영실적 악화를 만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CEO 공백이라는 악재가 더해져 KT의 경영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KT노동조합은 조속히 후임 CEO가 선임되어 빠른 시간 내에 회사가 정상화 되기를 강력 촉구한다.
그러나 정치권, 시민단체, KT불만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이 마치 KT의 주인인 양 갖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정재벌 출신, 전직 공직자 및 정치권 인사 등 CEO 후보군의 실명까지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CEO선임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KT노동조합은 KT의 주인으로서 금일 이후 결연한 각오로 KT CEO의 선임과정을 우리 손으로 직접 챙겨나갈 것이며, CEO 선임에 대한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견인을 위해 아래 조건을 갖춘 CEO가 선임되기를 바란다.
첫째, K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하며, KT 사정에 전혀 문외한인 낙하산 인사나 KT에 대한 애정 없이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만 5천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배타적이거나 호시탐탐 경영권만을 노리는 재벌 관계자 또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 KT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잠시 KT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KT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KT노동조합은 현 KT상황에 가장 적합한 CEO선임을 위해 노동조합 내에 ‘CEO 선임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의 명운이 걸린 CEO 선임과정을 2만 5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회사의 혼란기를 틈타 KT노동조합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노동조합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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